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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수와 대학생 창업 간의 관계

정혜진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aboration Professor and Start-up of 
Undergraduate Students

Hyejin Ju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빠른 기술발전과 더불어 기업가적 대학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이 지난 10년 동안
급증해 왔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대학의 산학협력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대학생을 위한 창업 지원은 산학협력교수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교수의 대학생 창업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
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년제 203개 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대학생의 창업 관련 활동, 대학의 창업
지원 현황 및 대학의 특성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대학생의 창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비율은 대학생의 창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은 반면, 창업전담
조직에 배치된 전임교원은 대학생의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창업캠프에 참여
한 대학생의 비율과 창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전적 자원이 대학생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number of collaboration professor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the last decade, along 
with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necessity of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Despite the 
expansion of collaboration professor recruitment, few empirical studies have examined the contribution 
of collaboration professors to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particular, we do not have sufficient 
knowledge about the role of collaboration professors in the start-up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ich 
is one of major duties of these professors. Following previous studies, this study constructs panel data
of 203 universities explaining the proportions of collaboration professors, activ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support of universities for students preparing new firms, and attributes of universities from 
2017 to 2019.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ercentage of collaboration professors is not statistically 
related with the start-ups of undergraduate students, whereas that of full-time professors working at 
organizations specializing in start-ups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new
firm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had attended the start-up
camps and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support from universities for students who attempt to create new
firms positively influence the start-ups of under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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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학협력 활동과 학생의 취·창업을 증진하기 위한 방
안으로서,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적극적으
로 임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2년부터 산학
협력선도대학(이하 ‘LINC’) 육성사업의 선정 평가지표에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
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51
명에 불과했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2018년 현재 
5,772명으로 약 10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중심으로 대학
의 산학협력에 대한 성과 측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대학의 성과 측면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지니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바로 교원과 학생의 창업에 
대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수의 선행연구에서 산
학협력중점교수제도와 창업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
루어졌으나[1],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수행된 
연구일 뿐만 아니라 횡단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점이 존
재하여 이를 보완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
협력단의 중요한 구성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
교수들이 대학의 기술사업화 또는 창업 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로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4년제 
203개 대학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각 대학의 산학협력중
점교수와 대학생의 창업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
고자 하였다. 또한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등에 소속
된 산학협력중점교수 이외에도 창업전담조직교원의 비율
을 고려하여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
고,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를 중심으로 대학의 학생 창업
을 증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론적 배경에
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제도 운영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
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이외에 대학
생의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도출한다. 연구 
설계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 기법을 설명하고, 연구 
결과에서는 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논
의한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검토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의의와 역할 

2.1.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개념 및 현황 
산학협력중점교수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의미한다[4].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의 지식확산과 더불어 교원인사
제도를 통한 산학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
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산학협력중
점교수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산
학협력중점교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인
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세부인정기준은 세 가지로서 먼저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되거나, 산학협력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책임강의 시수를 30% 이상 
감면받은 교원이어야 한다[4].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고용형태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
원으로 나뉘며, 전임교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크게 채
용형과 지정형으로 분류된다. 채용형과 지정형의 공통점
은 학칙 또는 정관에 근거하여 선발되며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된다는 점과 책임 강의 시수를 30% 이상 
감면 받는 점이다[5]. 채용형과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용형의 경우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 있어야 하지만 지정형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제
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 따라서 지정형 산학
협력중점교원의 경우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
로 채용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
된 교원인 경우가 많다. 2018년을 기준으로 채용형 전임
교원이 45.2%(2,607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지정형 전임교원이 41.6%(2,404명), 비전임 산학
협력중점교수가 13.2%(761명)로 가장 적은 비중을 나타
내고 있다[5]. 

 

Fig. 1. The number of collaboration professors by 
year(20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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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Linc 사업이 시작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이 확대
되어 증가되다가 2016년부터 다소 감소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 최근 5년 기간 동안 채용 유형별 특성을 살펴
보면,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와 채용형 전임 교수는 증
가하는 반면,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숫자가 이보다 
더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5]. 

2.1.2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창업에 대한 역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대학 내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6]. 먼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육 부문은 
산업체 경험을 살린 실무 적용 강의 및 산학협력 중심의 
교과 개편이다. 둘째, 연구 부문의 역할은 기술 수요를 반
영한 연구기획,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교수와의 공
동연구개발로 이루어진다. 셋째, 취·창업 지원 부문은 취
업연계, 기업가정신 및 창업 동아리 지원, 기업 네트워크 
구축, 현장기술지도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기획 부문은 산학협력 친화형 제도 개선, 산학협력 업
무 기획 및 추진, 지역의 정책 및 기획에 대한 자문을 통
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 가운데 산
학협력중점교수들이 인식하는 가장 주된 업무는 바로 취
업과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문수·허선영[7]의 연구에 
따르면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주된 역할로서 취·창업이라
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가장 높았고, 정책 기획이 
20%, 교육이 16%, 연구 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
하게 허선영 외[6]의 연구에서는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역
할이 33%, 교육이 31%, 연구가 15%로 나타나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산
학협력단의 행정이나 정책 업무보다는 이들 교원이 보유
하고 있는 산학협력활동을 토대로 취업과 창업의 성과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형태로 대학 내 창
업지원 전담 조직 내의 교원으로서 창업중점교수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 시행령 제7조의3에는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에서 
학생 및 교원의 창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들
을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2019년을 기
준으로 약 156개 대학교에서는 창업중점교수를 배치함
으로써 대학의 창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창업에 대한 역할을 경
험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나상민 외[1]의 연구
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154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산학전임교원 비율이 창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
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비율이 낮고, 고용 안정성
이 보장되지 않아 대학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
문에 학생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운영에 대
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이 일종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채용으로 산업협력중점
교원이 선발된다거나, 비전임교원 채용 형태로 인한 역할 
및 처우에 대한 한계점이 논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
정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자립성과 예속성 문제도 지속적
으로 거론되고 있다[6-8].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산학협력중점교원들이 실
제로 창업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존재한다. 

 
2.2 대학생의 창업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비율에 따른 대학생의 
창업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수 또는 창업중점교수와 창업 간의 관계
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창업중점
교수를 비롯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대학 내 창업성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산학협력중
점교수가 많을수록 대학생 창업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외에 대학생의 창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크게 대학생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 및 활
동, 대학의 창업 준비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대학의 특
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학생의 창업과 관련된 활
동은 창업과 관련된 수강과목 이수, 창업경진대회, 창업 
캠프 등과 같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9-13].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들은 창업의지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으나, 수강생이 느끼는 필요성이나 만족도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9-11].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배양하고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창업경진대회나 창
업캠프는 참가자들의 실험 정신,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 
등을 강화시켜 창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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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의 창업을 위한 금전적, 공간적, 인적 지원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8]. 이는 창업 실행에 
있어서 대학생들이 이용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부터 시작된 1차(‘13-’17) 및 
2차(‘18-’22)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의 
창업 활동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어 대학생의 창업을 위
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4].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의 유사 또는 중복지원 형태나 
통합적인 전략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대학의 물리적, 금
전적, 인적 지원 등이 창업이나 매출액에는 큰 영향을 미
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8].

마지막으로 각 대학의 특성 예컨대, 대학의 입지 지역, 
설립형태, Linc 사업 수주 여부 등이 대학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15-17]. 대
학의 입지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간
의 산업, 인프라, 지원 등에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
생의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5]. 또한 대학의 
설립유형별로 창업 규정이나 보상조항 등에 따라 기술이
전 및 창업성과에 있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1,3,16,17]. 한편 Linc 사업에 선
정된 학교들은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창업교육기반
을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창업활동이 다른 대학들보
다 창업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비선정 대학들
의 학생보다 활발한 창업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17]. 

이상의 논의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창
업과 관련한 활동, 대학의 지원 및 특성 등의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대학생의 창업 간
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동

안 대학정보공시제도에 참여한 4년제 대학이다. 참여 대
학 중 사이버 대학을 제외한 총 203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3.2 변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Start-ups)는 학교 규모를 고려하

여 대학생들의 창업 수를 재학생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
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도출한 독립변수는 크게 산학협
력중점교수, 학생의 창업 관련 교육 및 활동, 교내의 지원 
현황, 대학의 특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산학협력
중점교수(Collabo)는 산업체 경력자 중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의 수를 전체 전임교원의 수로 
나눈 비율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외에 창업교육 전담조
직의 전담교원(Full)은 창업교육 전담조직에 인사발령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수를 전임교원으로 나
눈 비율로 계산하였다. 

학생들의 창업 관련 교과목 및 활동 등은 크게 네 가
지 지표로 측정하였다. 창업 관련 교과목 중 이론 과목
(Theory)과 실습 과목(Practice)을 이수한 학부생의 숫
자를 학부 재학생 수로 나눈 비율을 각각 계산하였다. 또
한 창업 경진대회(Contest)와 창업캠프(Camp)에 참여
한 학부생 수를 학부 재학생 수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교내의 지원 현황은 세 가지 변수로 측정하였다. 
공간적 지원(Space)은 창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전용공간( )을 자연로그로 치환하였다. 또한 학생창업
을 위해 지원되는 지원액(Fund)은 교비와 정부지원금액
의 합계를 자연로그로 측정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을 위한 
인적 지원(Emp)은 창업전담인력 직원 수로 계산하였다. 

학교의 특성은 더미변수로서 설립유형(국공립(Public)=1), 
수도권 소재여부(수도권(Region)=1), Linc+선정 여부
(선정대학(Linc)=1)로 측정하였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료

의 특성에 맞는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
구에서 활용된 집단 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수를 
선별하는 모형 설정에 따라 회귀계수 값과 통계적 유의
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정태적 패널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Eq. (1)에서 오차
항에 대한 가정은 크게 임의효과(random effect)와 고
정효과(fixed effect)로 나눌 수 있다.  
         (1)

개체별 효과인 가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으면 
고정효과라고 하고,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지 않은 효
과를 임의효과라고 한다[18]. 개별효과가 고정효과인지, 
임의효과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Hausman 검정을 
통해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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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Start-ups 0.08 0.11 1.00
2. Collabo 0.06 0.09 0.02 1.00

3. Full-time 0.01 0.01 0.18* 0.16* 1.00
4. Theory 0.12 0.13 0.29* 0.11* 0.15* 1.00

5. Practice 0.01 0.03 0.19* 0.09* 0.10* 0.11* 1.00
6. Contest 0.02 0.03 0.30* 0.09* 0.11* 0.50* 0.13* 1.00

7. Camp 0.01 0.04 0.34* 0.05 0.16* 0.12* 0.11* 0.23* 1.00
8. Space 4.62 2.84 0.35* 0.22* 0.15* 0.32* 0.22* 0.21* 0.21* 1.00

9. Fund 11.42 6.87 0.35* 0.14* 0.22* 0.31* 0.21* 0.15* 0.12* 0.74* 1.00
10. Emp 4.71 5.89 0.44* 0.08* 0.09* 0.22* 0.23* 0.18* 0.14* 0.56* 0.51* 1.00

11. Public 0.17 0.38 0.14* 0.17* -0.08* -0.00 -0.04 0.10* 0.05 0.18* 0.16* 0.26* 1.00
12. Region 0.37 0.48 0.06 -0.20* -0.10* -0.06 0.01 -0.07 -0.09 -0.05 -0.02 0.01 -0.22* 1.00

13. Linc 0.26 0.44 0.06 0.25* 0.05 0.11* 0.09* 0.12* 0.08 0.42* 0.35* 0.36 0.18* -0.21*
* p<0.05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matrices                                                   (N=609) 

또한, 데이터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이분산
성(heteroskedasticity)을 검정하였다. Wooldridge 검
정 결과 F(1,202)이 0.655(p=0.419)으로 자기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reausch-Pagan 검정을 

한 결과 값은 785.97(p=0.000)으로 이분산성이 검정
되어 이를 추정 과정에서 통제하였다. 

패널 자료 분석은 STATA 15.0 버전을 활용하였다.

4. 분석 결과 

Table 1은 변수들의 기초 통계와 변수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학생 창
업과 산학협력중점교수 간에는 상관 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전담교수의 상관 계수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생 창업을 위한 공간
과 지원 금액 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다중공선성(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검정하였으나, 결과가 1.53으로 나타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패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Hausman 검정을 한 결과 확률효과보다는 고정효
과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
를 위주로 설명한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산학협
력중점교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고정 효과의 경우 양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중점교원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창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학협력중점
교수들의 채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들
의 산업체 경력이 창업활동보다는 산학협

력과 관련한 행정이나 연구 부분에 더 많이 활용되었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6,7]. 이와 달리 창업중점교원의 
경우 창업전담조직 내에서 창업과 관련한 교육, 네트워
크, 동아리, 컨설팅과 같은 특화된 분야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과 관련한 수업 및 활동 변수를 살펴
보면, 이론과 관련한 수업을 이수한 대학생들은 실제로 
창업을 할 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창업과 관련한 이론보다는 아이디어 개발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과 같은 보다 실무적인 관점이 보다 대학생
의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9]. 그러나 창업 관련 실습 과목 이수 역시 긍정
적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대학교에서 
창업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통계
적 유의성은 낮지만 대학생들이 창업 캠프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창업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창업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면서 실제 창업과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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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Fixed effect Random effect 
Coefficient robust SE Coefficient robust SE

Collabo 0.020 0.129 -0.027 0.041
Full-time 1.469** 0.526 1.017+ 0.557
Theory -0.105* 0.044 0.023 0.113
Practice 0.018 0.130 0.128 0.186
Contest -0.169 0.174 0.194 0.222
Camp 0.208+ 0.125 0.521*** 0.143
Space 0.001 0.003 0.002 0.002
Fund 0.002*** 0.001 0.002** 0.001
Emp 0.001 0.001 0.004** 0.001
Public - 0.027 0.020
Region - 0.022+ 0.011
Linc - -0.029 0.018
Observation 609
F 2.72**
Wald chi2 103.47***
Hausman 81.51***
+ p<0.10, *p<0.05, **p<0.01, ***p<0.001

Table 2. Estimation results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창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된 공
간, 금전적, 인적 변수를 살펴보면 금전적 지원만이 대학
생의 창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
한 공간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 지원의 
경우에는 창업 지원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어 운
영되는 한편 일원화된 창구의 부족 등으로 대학생의 창
업을 위한 지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8]. 

통계적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대학의 특성이 추정되지 않아 확률효과 모형의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대학의 특성 중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일수록 대학생 
창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inc+사업에 선
정된 대학이 오히려 비선정대학보다 대학생 창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창업전담조직교
수가 대학생 창업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국 4년제 203개 대학의 패널 자료
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생 창
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창업전담조직교수의 경
우 대학생 창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시작된 
Linc 사업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가 중요한 평가지
표가 됨에 따라 대학 내 이들 교원의 수가 증가해 왔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적극적인 채용으로 인해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가 고도화되고 대학 내 산학협력 생
태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실
제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에 대한 역할은 본 연구에
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량, 담당업무의 불명확성, 업
무 환경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와 
달리 창업전담조직교원의 경우 학생의 창업에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 학생의 창업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
록 업무 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
학협력중점교수들이 Linc+ 사업단, 산학협력단, 대학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고용되면서 사업의 다양한 행정지원 
및 사업 업무 수행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매
개체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사업단의 성과 창출에 활용되
어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의 제도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
하고 있다[8].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과 업적평
가 과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정립하고 제도 
취지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창업을 위한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효
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창업전담조직교원들
은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교육 및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생 창업을 증진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창업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업전
담교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했으나, 전문대학
에서의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영향력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학에서 산학협력교수
가 창업 뿐만 아니라 취업과 연구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
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에 대한 분석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의 창업만을 분석하였으나 변수를 달리하여 교원의 
창업에 대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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